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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삭힘의 미학(연

출 김윤상, 촬영 민정섭)’이 제54회 휴스턴국제영

화제에서 TV시리즈-다큐멘터리 부문에서 백금상

(Platinum Remi)을 수상했다.

‘삭힘의 미학’은 전 세계의 다양한 발효음식들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로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와 지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15∼30명으

로 구성된 후보 선정위원회를 폐

지하고 1만1천여명에 달하는 전

체 회원의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

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그래미 후보 선정위원회

을 두고 부정 투표와 조작 논란이 

이어졌다. 선정위원회의 의원 명

단은 비밀에 부쳐졌고, 힘있는 음

악계 관련 인사들이 그들과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후보로 선정한다는 의혹이 제

기되기도 했다.

올해 제 63회 그래미 시상식과 관련해 이런 논란

이 더욱 커졌다. 정규 4집 앨범‘애프터 아워즈’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던 캐나다 출신 흑

인 팝스타 위켄드는 그래미 본상은 물론 장르 부문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에 위켄드는“그래미가 

역을 넘나들며 발효음식과 그 음식을 둘러싼 사람

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삭힘의 미학’을 연출한 김윤상 PD는 6일“발효음

식에 대해 기존에 만들어졌던 프로그램들처럼 한국

은 발효강국이라든지 삭힌 음식은 몸에 좋다든지 

하는 식의 식상한 내용들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대

신 인류가 음식을 발효시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와 발효음식이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면서“시청자들로 

하여금 발효음식의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1968년에 시작된 휴스턴국제영화제는 샌프란시

스코영화제, 뉴욕영화제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

로 오래된 영화제이며 부문별로 백금상, 금상, 은상, 

동상, 심사위원특별상을 시상하고 있다. 코언 형제

와 브라이언 드 팔마, 조지 루카스, 올리버 스톤, 존 

리 행콕, 데이빗 린치, 스티븐 스필버그 등의 영화감

독들이 이 영화제를 거쳐 스타가 되기도 했다.

부패했다.”며 시상식에 대한 보이

콧을 선언했다.

지난해‘다이너마이트’로 빌보

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선

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주요 음

악 매체들이 올해 그래미 시상식

을 앞두고 본상인‘올해의 레코드’

후보 등에 지명될 것이라고 전망

했던 방탄소년단도‘베스트 팝 듀

오/그룹 퍼포먼스’부문 후보에만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BTS가 주요 그래미상 

후보를 강탈당했다.”고 그래미를 비판하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열린 시상식에서는 아쉽

게도 상을 받지 못했고, 이에 팬들은‘사기 그래미

상’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며 그래미 비판에 

동참했다.

제64회 그래미상 후보는 올해 말 발표되며 시상

식은 내년 1월 31일 열린다.

목포MBC 다큐 ‘삭힘의 미학’
휴스턴영화제 백금상

그래미상 후보 선정위원회 폐지

낱말퍼즐 정답

안젤리나 졸리
“한국영화 출연 기대”

할리우드 배우 앤젤

리나 졸리가 한국과 한

국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졸리는 4일, 영화‘내

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한국 개봉을 앞두고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

서“한국을 사랑한다.”

면서“한국에 있는 것

도 좋고, 앞으로도 한

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졸리는 한국 배우와 감독, 영화에 대한 호감도 드러

냈다. 그는 마블 영화‘이터널스’에 함께 출연한 마

동석에 대해“저에게 있어 굉장히 좋은 동료이자 친

구가 됐다. 재능이 뛰어나고 친절하다.”고 말했다.

졸리는 또“한국에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많아서   

(함께하고 싶은) 한 명만 고르기가 어렵다.”면서 한

국 감독의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 다시 한국에 가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은 과거의 산불 현장에

서 세 명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소방대원 한나(앤젤리나 졸리)가 킬러들에게 쫓기고 

있는 겁먹은 소년 코너(핀 리틀)를 만나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다. 지난 5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했다.

▲ 안젤리나 졸리. 사진=페이스북

(Angelina Jolie)

▲ ‘삭힘의 미학’ 중 한 장면. 사진=유튜브(목포MBC) 캡처

▲ 그래미 트로피. 사진=그래미상홈페이지 캡처


